
아직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일은 가슴이 뛰는 일이다. 

교사에게 최고의 선물은 누가 뭐라해도 방학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력이 딱 떨어질때쯤 방학이 다가온다. 

방학 시작 후 일주일은 누가 뭐래도 기력 회복의 시간이다. 

아무 것도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는 에너지 최저점이다. 

방학 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슬며시 학교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올해는 더더욱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몇 번씩은 학교에 나가기도 했다. 

공사가 얼마쯤 진행되었는지도 살피고 소소한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

을 현장소장님께 부탁드리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공사는 사실 주인이 있는 공사장보다는 널널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

지 않으면 빈틈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 

공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작게는 청결과 연관되고 크게는 해당 공간 사용자의 의식

이나 습관까지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몇 번의 리모델링과 이

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 

리모델링 사전 작업은 쓰지 않고 쓸데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일에서 시작

한다.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생각하고 넣어둔 물건은 결코 쓰이지 않는다. 

가끔씩 버리고 나면 생각나는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그때 다시 사면 된다. 우

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폐기 물품을 여러 차례 버리고 종류별로 모아서 다시 정리하고 났더니 차고 넘쳤던 

실험 물품장이 남는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끌어안고 있으면 넘치지만 정리하면 공간이 남아돈다. 그래서 

나는 이사나 리모델링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남는 공간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는 기쁨이 좋아서... 

그리고는 3월이 왔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빼고 – 그때도 딱히 개학이 싫지는 않았

다. 

아직도 나는 3월 2일을 기다리고 설레인다. 

새 아이들을 만날 일, 새 교실을 정리할 일, 새로운 수업을 구상하는 일이 내가 살

아있음을 아직도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작업이다. 

이제 딱 2년 남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가슴 뛰는 경험을 오롯이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볼 작정이다. 

나를 만나는 운명을 맞게 될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 일이 교사로서의 남

은 소명이다. 

그리고 아직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일이 가슴이 뛰는 나에게 감사하고픈 3월이다.


